
<2026년 경기창작캠퍼스 신규 입주단체 모집>  

최종 심의평

올해 심사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푸드 크리에이터 두 개 분야로 나
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에서는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창작캠퍼스’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어떠한 뚜렷한 창작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주단체 간 협업과 확장 가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도가 지닌 이야기와 가치, 역사와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각 단체가 이를 어떻게 경기창작캠퍼스 안에서 풀어내고 
활동으로 이어갈지 기대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의 경우 단체별 사업 목적과 활동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 단순한 비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다른 입주단체와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로컬 푸드 크리에이터 분야는 본격적인 상품 개발과 홍보를 앞두고 있는 
단계로, 향후 다양한 가능성과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 
또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입주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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